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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 한 여 생의 인식 심리 이해

이 경 숙 정 석 진 박 진 아 신 의 진†

한신 학교 재활학과 세원 유아아동상담센터 연세 학교 의과 학

본 연구는 여 생 286명을 상으로 출산의향 자녀수를 알아보았다. 한 출산의향 자녀수와 심리 변인

과의 련성을 살펴보고, 출산 상 원인과 책에 한 인식을 악하 다. 연구결과, 여 생의 출산의

향 자녀수는 무자녀가 5.9%, 1명이 8.4%, 2명이 57.3%, 3명 이상이 27.6%로 나타났다. 여 생을 상으로

출산의향 자녀수와 심리 변인(어머니와의 계 만족도, 형제와의 계 만족도, 삶의 만족도, 우울, 불안,

외로움, 자존감)과의 련을 살펴보면, 무자녀나 1명을 출산할 의향이 있는 여 생은 자녀를 2명이상 출산

할 의향이 있는 여 생에 비해, 어머니, 형제와의 계에 해 불만족하고, 삶에 한 만족도가 더 낮고,

더 불안하고 우울하며, 외로움을 더 많이 느 다. 그리고 무자녀나 1명을 출산할 의향이 있는 여 생은 2

명 이상을 출산할 의향이 있는 여 생에 비해 부모와 불안정 애착 비율이 더 높았다. 한 심리 변인이

출산의향 자녀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의 계만족도 변인이 출산의향 자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 생이 어머니, 형제와의 계 경험이 좋고 정신건강 상태가 안

정 일수록 자녀 계를 정 으로 측하게 되어 출산의향 자녀수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여 생은 출산 상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감(47.2%), 본인의 취업과 자기발 (11.5%),

여성의 출산 육아담당 책임에 한 부담감(9.1%)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상

에 한 책으로는 자녀 1인당 고정액수의 지원(19.9%), 렴한 보육시설 서비스의 확 (15.7%), 기업

체의 육아휴직 등 기업의 조(14.3%), 여성 노동자에 한 불평등 해소(14%)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출산, 여 생, 출산의향 자녀수, 심리 특성, 출산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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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으로 출산율이 하되고 있

으나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5～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상되는 평균 출생아 율은 1960년 에 6.0명

으로 매우 높은 수 이었으나 1983년 2.1명,

1990년 1.59명, 2000년 1.47명, 2007년에는 1.26

명으로 격히 하락하 다. 이는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해 필요한 평균 출생

아 수를 나타내는 인구 체율인 2.1명에 미

치지 못하며,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

인 1.6명보다도 낮은 수 이다(통계청, 2008).

출산 자녀수가 인구 체율인 2명일 경우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나 출산 자녀수가 1

명이하일 경우 인구수가 어든다고 본다(이

삼식, 신인철, 조남훈, 2005).

출산 상의 지속은 인구 규모의 감소뿐

아니라 인구 구조의 격한 변화와 불균형

고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기존 인

구 구조에 맞게 형성된 교육․의료․복지 서

비스․노동 산업 체계의 부조화를 발시

켜 사회 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안명

옥, 2004),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잠재 성장

률 하, 연 부담의 증가, 이로 인한 국가 재

정의 악화, 은 세 의 부담 증가 등의 문제

등을 가져올 수 있다(최숙희, 김정우, 2005).

우리나라보다 먼 출산 상을 경험한

부분의 OECD국가와 국내에서는 출산 상에

응하기 해 원인과 책을 모색하려는 다양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안명옥, 2004; 이삼

식, 신인철, 조남훈, 2005; 최숙희 등, 2005;

OECD, 2005). 구체 으로, 부분의 OECD내에

서 출산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OECD 국가 남유럽 국가, 독일어권 국가와

동유럽권 국가는 상 출산 국가로 분류

할 수 있고, 북유럽국가, 랑스어권 국가,

미계 국가는 상 고출산 국가로 분류가 가

능하다. 상 으로 출산 국가는 종교(카톨

릭의 낙태 지), 정부정책(구 사회주의 시 강

력한 출산정책), 가족주의문화의 향으로 과

거에는 비교 높은 수 에서 출산율이 유지

되고 있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정책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직장과 육아를 병행

하기 어려운 환경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1.

1～1.3명 정도로 낮은 수 으로 유지되고 있

었다. 상 으로 고출산 국가는 양성평등의

생활화, 유연한 노동시장, 자녀 양육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이민 세

의 높은 출산율 등의 향으로 출산율이 1.

6～2.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 미비와 높은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ECD국가 상 고출산 국가들에 한

연구 결과들은 각종 세제 혜택, 련 제도 변

화, 사회 환경 재정비 등의 가족 친화 인 정

책이 막 한 산소요에 비해 효과가 불확실

하고,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

고 있다(Andersson, 2002; Gauthier, 1996; Sleebos,

2003). 한 국내에서도 정부에서 시행 인

출산 방지 정책이 출산여부에 향을 미쳤

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 상 가구의 81.6%

가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하 다(이삼

식, 유계숙, 박종서, 이성용, 조 태, 장보형,

2008). 이처럼 출산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출산 상을 사회 경제 측

면에서만 을 둔 책은 한계가 있다고 본

다. 따라서 출산 상은 단순히 경제 , 사

회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출산을 결정짓는

개인을 둘러싼 심리 요인들도 포 하므로,

개인의 심리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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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도 필요하다.

자녀출산에 향을 미치는 심리 요인들에

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성인

기에는 다른 사람과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자녀

를 출산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생산 인

일을 한다(Erikson, 1950). 컨 , 애착이론에

근거해 부모와의 계경험이 개인이 자녀출산

여부를 결정하는데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다. 왜냐하면, 애착이론에서는 생애 기에 형

성되는 부모와의 계경험이 이후 인생 반에

걸쳐 성격, 심리 건강과 인 계에 한

신념, 미래 일을 계획하는데 향을 미친다

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Bowlby, 1973; Main,

Kaplan, & Caasidy, 1985). 애착 유형에 따라

부모와의 계 만족도 친 도(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 성인기 인 계(Collins

& Read, 1990), 자녀와의 계(Feeney & Collins,

2001)에서 다른 양상을 보 고, 자기존 감

과 삶의 만족도(Amersden & Greenberg, 1987;

Batholomew & Horowitz, 1991), 우울(Rosenstein

& Horowitz, 1996), 불안(Amersden & Greenberg,

1987), 외로움(Heeth & Baum, 1984) 등 심리

불편감에도 향을 주었다. 즉, 안정 인 애착

을 맺은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에 해 정

으로 보고 친 한 계 형성을 편안하게

여기나, 불안정한 애착 계를 형성한 사람들

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고 거부당할까

두려워하고 친 한 상태를 불편하게 느끼며

자 심이 낮다고 하 다(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Roberts, Gotlib, & Kassel,

1996). 즉, 건강한 부모자녀 계를 형성한 성

인은 이후 자녀 출산에 하여 정 으로 기

하고, 자신의 부모역할 자녀와의 계에

하여 정 이며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기

할 것이며, 불안정한 부모자녀 계를 형성

한 성인은 자녀 출산에 하여 부정 이거나

거부 , 양가 , 회피 일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자신의 부모와의 계가 이후 가깝고

친 한 계인 자녀와의 계에 해 어떠한

기 와 생각을 갖게 할지에 향을 미치고,

자녀출산여부와 출산자녀수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자녀 계와 자녀출산 여부간의 계를

살펴본 국내․외 연구들은 많지 않다. 성인을

상으로 출산하려는 동기와 심리 변인간의

계를 살펴본 Gerson(1986)의 연구결과에 따

르면, 여성은 인구학 변인(사회경제 상태,

종교)보다 자기애, 자존감, 부성애에 한 기

억 같은 심리 변인들이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동기를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Debra(2006)는 어머니와의 계에 해

불만족이거나 양가 이라고 보고한 여성은 그

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자녀를 출산하지 않

은 비율이 더 높다고 하 다. 한편, 국내에서

는 이삼식, 김태헌, 박수미, 오 희, 박효정

(2006)에 의하면 부모자녀 계가 좋은 편이라

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이후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것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욕구, 부모

역할을 하는 바람 등은 당시의 정신건강과

련이 있다(이 호, 2007). 정신건강이란 정신

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환경에 응하며 원만

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

자 정신 으로 성숙한 상태이다(이 호, 2007,

재인용). 개인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정 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신건강이 자녀출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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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인의 정신건강과 자녀출산간의 련성을 살

펴본 선행연구는 무한 실정으로, 정신건강

어떠한 요인을 선정하느냐에 어려움이 있

었다. 따라서 성인기 정신건강 문제 표

으로 언 되는 우울, 불안, 외로움, 삶의 만

족도를 측정하기로 하 다.

최근에는 개인이 결혼, 출산을 결정하고 직

업을 갖는데 있어서 개인의 주 인 만족감

에도 심을 갖기 시작하 다(김수연, 이은경,

1996). 삶의 만족도란 개인이 주 으로 설정

한 기 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

는 단과정의 결과인데 그들이 생활 속에서

주 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성장배경, 사회문화 배경

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김수연, 이은경,

1996). 자녀의 존재, 자녀수와 삶의 만족도간

의 련성에 한 선행연구 결과는 일 되지

않는다. Glenn과 McLanahan(198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녀의 존재가 노인 여성의 삶의 만

족도에 향을 미치지 못하 다. Kohler,

Behrman과 Skytthe(2005)은 기혼여성을 상으

로 자녀수와 삶의 만족도간의 련성을 살펴

본 결과, 자녀수가 1명일 경우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 지만 자녀수가 2명 이상일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고 하 다. 유성호(1997)는

여성 노인들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쳤지만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노인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개인의 자녀출산 여부에 향을 미치는 심

리 변인을 살펴 과 함께 최근의 출산

상에 한 인식도 악하고자 한다. 즉, 가까

운 미래에 부모가 될 여 생들이 우리 사회

출산 상의 원인과 그에 한 책에 하

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

은 향후 출산 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

하다.

우리나라 출산 상의 원인에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

경제 요인과 련되어 외환 기 이후 경제

어려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여성의 경제활동 증 , 양성 불평등, 육아와

직장의 양립 어려움 등이 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

가하는 추세이나(통계청, 2007)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가족구성을 연기하려하고, 출산을 하

더라도 직장, 양육, 가사 등의 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 수의 자녀만을 출산하거나 직

장을 다니기 해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최숙희, 김정우, 2005).

한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

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조하면서도 출

산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한

국은 높은 교육비 부담이 자녀출산을 꺼리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5～10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할 은 연령층인 여 생을 상으로 출

산의향 자녀수를 알아보겠다. 한 출산의향

자녀수와 개인의 심리 요인간의 련성을

밝 서 출산에 한 심리학 이해를 돕고

자 한다. 구체 으로 심리 요인 어머니

와의 계, 형제 계, 우울, 불안, 외로움, 자

아존 감, 삶의 만족도를 선정하 다. 그리고

여 생들이 출산의 원인 그에 한 책

에 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악

하여, 향후 출산 련정책을 수립하는데 유

용한 자료로 쓰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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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생의 출산의향 자녀수가 2명일 경우

재 인구 수 을 유지하게 되나 1명이나 자녀

를 출산할 의향이 없는 경우 출산 상이

심각해질 것이다. 1자녀 출산의향 집단과 자

녀를 출산할 의향이 없는 집단 모두 출산

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나 출산의향 자체에는

차이가 있다. 즉 무자녀 출산의향 집단은 자

녀 출산에 한 의향 자체가 없으나 1자녀 출

산의향 집단은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고 미

래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수의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자녀 출산의향 집단과 1

자녀 출산의향 집단을 구분하여 자녀출산 의

향과 련하여 심리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요할 것이다. 따라서 심리 요인 어떠

한 측면이 아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없다거

나 1명의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라는 결정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1) 여 생의 출산의향 자녀수는 어떠한가?

2) 여 생의 출산 의향 여부에 따라 심리

요인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여 생의 출산 의향 여부에 따라 부

모와의 애착유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여 생의 출산 의향 여부와 심리 변

인간의 계는 어떠한가?

5) 여 생의 출산 상에 한 인식은 어

떠한가?

방 법

연구 상

서울ㆍ경기 지역에 치한 4년제 학 3곳

에 재학 인 여학생 286명을 상으로 하 다.

학생의 연령범 는 만 17～27세 다.

측정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여 생의 출산 련 의식과 출산에 한

인식을 악하기 하여 본 연구자들이 개발

한 출산 련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 다.

질문내용에는 성별, 연령, 본인의 가족 계와

같은 인구학 특성, 자녀출산계획 수, 사회

인 출산 경향에 한 원인 책, 형제

어머니와의 계만족도(5 리커트식 척도)

에 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부모와의 애착

여 생의 부모와의 애착유형을 평가하기

하여 Griffin과 Bartholomew(1994)가 만든 인

계질문지(Relationship Style of Questionnaire: RSQ)

를 이용하 다. 인 계 질문지는 총 30문항

으로, 각 문항에 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

는 정도를 ‘ 아니다’에서 ‘아주 그 다’까

지 5 척도에 평정하게 하여, 성인의 애착유

형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애착유형은 안

정형, 거부형, 몰입형, 두려움형의 총 4유형으

로 분류된다. 이귀선과 정남운(2003)이 보안한

척도를 사용하 으며, 이들이 보고한 내 일

성(α)은 .75 고, 안정형, 거부형, 몰입형, 두

려움형 각각의 내 일 성(α)은 .58, .62, .51,

.76이었다.

삶에 한 만족도

여 생의 삶에 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하여 Diener과 동료(1985)들이 개발한 삶의 만

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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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 차경호(1998)가 한국 으로 수정 제작

한 척도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총 5문항

으로 ‘매우 그 다’부터 ‘ 아니다’까지의

7 척도로 되어 있다. 본 도구의 내 신뢰도

인 Cronbach' α는 .77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

여 생의 자아존 감을 평가하기 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병제(1974)가 번

역한 자아존 감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

하 다. 본 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 그

지 않다’에서 ‘ 단히 그 다’의 4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 신뢰도인

Cronbach'α는 .92로 나타났다.

우울

여 생의 우울정도를 평가하기 하여 이

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한국 Beck의 우

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 다.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4 척도로써

수가 높을수록 더욱 우울함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 신뢰도인 Cronbach'α는 .89로 나타

났다.

불안

여 생의 불안정도를 평가하기 하여

Spielberger와 동료(1970)들이 개발하고 김정택

과 신동균(1978)이 번안하여 표 화한 특질불

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te)를 사

용한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 그

지 않다’에서 ‘항상 그 다’의 4 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불안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 신뢰도인

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다.

외로움

여 생의 외로움을 평가하기 하여 Russell

(1980, 1982)이 개발하고 김교헌과 김지환(1989)

이 번안한 UCLA외로움 척도(UCLA Loneliness

Scale)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 느끼지 않음’부터 ‘자주 느낌’까지의 4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 신뢰도인 Cronbach'α는 .84로 나타났다.

차

서울과 경기도의 4년제 학 3곳의 여 생

을 상으로 하여, 각 학교의 수업시간에 검

사지를 배포하 으며 일주일 후에 회수하 다.

자료의 통계 분석을 해 SPSS WIN 10.0

로그램을 사용하 다. 첫째, 여 생의 출산

의향 자녀수 출산 경향에 한 인식을

살펴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둘

째, 여 생의 자신의 자녀에 한 출산 의

향 여부(무자녀 혹은 1자녀 출산의향이 있는

출산 의향 집단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할 의향이 있는 집단간 비교)에 따라 여 생

자신의 가족 계, 심리특성 정신건강에 어

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하여 t검

증을 실시하 다. 셋째, 여 생의 출산 의향

여부에 따라 여 생 자신의 부모와의 애착유

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하여 χ2검증을 실시하 다. 넷째, 여 생의

출산 의향과 심리 변인의 계를 살펴보기

하여 Pearson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

막으로, 출산 의향 여 생을 상으로 심리

변인(가족 계, 심리특성, 정신건강)이 출

산계획(무자녀/1자녀 출산)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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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결 과

여 생의 출산의향 자녀수

여 생의 출산의향 자녀수를 살펴본 결과 무

자녀가 5.9%, 1명이 8.4%, 2명이 57.3%, 3명

이상이 27.6%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자녀나 1

명의 자녀만을 출산할 의향이 있다와 같은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는 여 생은 총 14.3%

로 볼 수 있다.

여 생의 출산 의향에 따른 심리 변인의

차이

여 생의 자녀출산 의향 여부에 따라 심리

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 우선 분석에 앞서 출산 의향 집단과 다

출산 의향 집단의 사례수를 동일하게 설정하

기 하여 무자녀나 1명 출산과 같은 출산

의향 여 생의 사례수인 41명에 맞추어 2명

이상 출산 의향 여 생의 사례수 245명 41

명을 무작 추출(random sampling)하여 집단비

교를 실시하 다. 그 결과 형제와의 계 만

족도(t=-2.75, p<.01), 어머니와의 계만족도

(t=-3.05, p<.01), 삶에 한 만족도(t=-3.25, p<

.001), 불안(t=2.93, p<.01), 우울(t=2.01, p<.05),

외로움(t=2.57, p<.05) 변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2).

이는 무자녀나 1명 출산의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는 여 생은 2명 이상의 다출산 의

구 분 빈도(%)

무자녀 17( 5.9)

1명 24( 8.4)

2명 164(57.3)

3명 이상 79(27.6)

계 286(100)

표 1. 여 생의 출산의향 자녀수 (N=286)

출산 의향

(n=41)

M(SD)

다출산 의향

(n=41)

M(SD)

t

형제와 계만족도 3.49(1.19) 3.99(1.06) -2.75**

어머니와 계만족도 3.80(1.23) 4.30(0.92) -3.05**

삶에 한 만족도 16.92(5.83) 20.19(5.97) -3.25***

자존감 26.94(6.21) 28.21(4.47) -1.59

불안 50.39(9.44) 46.09(8.57) 2.93**

우울 12.22(7.47) 9.96(6.54) 2.01*

외로움 41.69(11.37) 37.18(10.23) 2.57*

*p<.05, **p<.01, ***p<.001

표 2. 출산 의향(무자녀나 1명 출산) 여부에 따른 심리 변인의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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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가지고 있는 여 생에 비해 형제를 비롯

하여 어머니와의 계에 해 불만족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삶에 한 만족도도 더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무

자녀나 1자녀 출산의향을 가진 여 생이 2자

녀 이상 출산할 의향이 있는 여 생에 비해

더 불안하고 우울하며, 외로움을 더 많이 느

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산 의향 여부에 따라 여 생 자신의 부모

와의 애착유형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검증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χ2=11.22, df=1, p<.001), 그 결과는 표

3에 기술하 다.

자녀를 낳지 않거나 1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자 하는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는 여 생은

부모와 불안정 애착이 71.4%, 안정애착이 34%

로 나타난 반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

자 하는 여 생은 부모와 안정애착이 66%, 불

안정 애착이 28.6%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

산 의향을 세우고 있는 여 생은 2명 이상의

다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여 생에 비해 부모

와 거부, 의존, 두려움 등의 불안정 애착을 더

많이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 생의 출산 의향과 심리 변인의 계

여 생의 출산 의향과 심리 변인의

계를 살펴보기 하여 여 생의 출산의향 자

녀수와 형제와의 계 만족도, 어머니와의

계 만족도, 삶에 한 만족도, 자존감, 불안,

우울, 외로움간 상 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는 표 4 제시하 다.

분석결과, 여 생이 다출산을 계획하고 있

을수록 형제(r=.16, p<.001)와 어머니와의 계

만족도(r=.18, p<.001)가 더 좋고, 삶에 한

만족도도 더 높았으며(r=.19, p<.001), 불안(r=

-.12, p<.05), 우울(r=-.17, p<.01), 외로움(r=-.15,

p<.05)과 같은 정신 고통도 덜 경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산 의향 여 생을 상으로

심리 변인이 자녀출산계획(무자녀/1자녀 출

산)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로지스틱 회

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으

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 다. 분석결과

모형의 합성을 확인하는 -2LL값은 108.21, χ2

값은 20.12(p<.01)로 통계 으로 유의하 으므

로 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한 측값

과 측값의 결과를 측하는 확률인 측률

출산 의향

(n=41)

빈도(%)

다출산 의향

(n=41)

빈도(%)

체

(n=82)
χ2

안정애착 16(34.0) 31(66.0) 47(100)

11.22***
불안정애착

(거부형, 의존형, 두려움형)
25(71.4) 10(28.6) 35(100)

체 41(57.3) 41(42.7) 82(100)

***p<.001

표 3. 출산 의향(무자녀나 1명 출산) 여부에 따른 부모와의 애착유형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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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4.7%로 상당히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출산 의향 여 생의 심리 변인 어머

니와의 계만족도 변인이 출산계획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d=4.98,

p<.05). 한 심리 변인 각각이 1단 변화

함에 따라 출산계획(무자녀/1자녀) 확률의 변

화를 확인할 수 있는 EXP(β)값의 경우 어머니

와의 계만족도가 1.71로 가장 높은 증가율

1 2 3 4 5 6 7 8 9

1 1

2 .16*** 1

3 .18*** .29*** 1

4 .19*** .27*** .37*** 1

5 .09 .23*** .29*** .56*** 1

6 -.12* -.21** -.21*** -.45*** -.63*** 1

7 -.17** -.21*** -.29*** -.59*** -.73*** .67*** 1

8 -.15* .16** -.30*** -.40*** -.58*** .57*** .60*** 1

9 -.02 -.05 .03 .05 .03 -.02 -.02 -.04 1

*p<.05, **p<.01, ***p<.001

1. 출산 의향( 출산=0, 다출산=1, dummy coding), 가족 계(2. 형제에 한 계 만족도; 3. 어머

니와의 계 만족도), 심리 특성(4. 삶에 한 만족도; 5. 자존감, 6. 불안; 7. 우울; 8. 외로움), 9.어

머니와의애착(안정애착=0.불안정애착=1, dummy coding)

표 4. 여 생의 출산 의향(무자녀나 1명 출산)과 심리 변인의 상 계

변인 χ2 -2LL 측률 B Wald EXP(β)

가족 계

형제와 계만족도

20.12** 108.21 94.7

.36 2.28 1.43

어머니와 계만족도 .54 4.98* 1.71

심리특성

삶에 한 만족도 .04 .31 1.03

정신건강

불안 -.04 .57 .97

우울 .02 .26 1.02

외로움 -.03 .80 .98

상수 1.26 .20 3.52

*p<.05

표 5. 심리 변인이 출산 의향 여 생의 출산의향(무자녀/1자녀)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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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 다. 이는 다른 변인의 값을 일정하게

놓고 어머니와 계 만족도가 1단 증가하면

1자녀라도 출산을 계획하는 확률이 무자녀 출

산계획 확률보다 1.17배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산 의향 여 생 에서도 1자녀라

도 출산을 계획하게 하는 결정에는 여 생의

어머니와의 계만족도가 유의한 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있다.

여 생의 출산 상에 한 인식

출산 상의 원인에 한 여 생의 인식

을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 다.

여 생은 사회 인 출산 상은 자녀 양

육비용의 부담감(47.2%)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인의

취업과 자기발 (11.5%), 여성의 출산 육아

담당 책임에 한 부담감(9.1%),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증 지 향상(6.6%), 자녀에

한 가치 변화(6.3%) 등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 인 출산

상은 자녀양육 비용에 한 경제 부담감과

더불어 여성이 출산과 육아담당에 책임을 져

야한다는 사회 부담감, 그리고 여성 자신의

지 향상에 따른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 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 인 출산 상에 한

책이 무엇인지에 한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 다.

사회 인 출산 상에 한 책으로는

자녀 1인당 고정액수의 지원(19.9%)이 가

장 필요하며, 렴한 보육시설 서비스의 확

(15.7%), 기업체의 육아휴직 등 기업의 조

(14.3%), 여성 노동자에 한 불평등 해소(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 상에

한 책으로는 정부의 경제 지원과 육아

를 한 보육시설 서비스 확 가 가장 요하

며, 기업체 한 여성의 자녀육아와 련된

출산 원인 빈 도(%)

자녀 양육 비용의 부담감 135(47.2)

취업과 자기발 33(11.5)

여성의 출산 육아담당 책임에 한 부담감 26( 9.1)

여성의 지 향상에 따른 사회경제활동 참여증 19( 6.6)

자녀에 한 가치 변화 18( 6.3)

자녀의 질에 한 선호 증가 14( 4.9)

결혼기피에 의한 미혼율 증 14( 4.9)

취업 직업 불안정성 11( 3.8)

미래의 경제생활의 불확실감 8( 2.8)

자녀양육시설 부족 6( 2.1)

기타 2( 0.7)

체 286(100)

표 6. 여 생이 생각하는 출산 원인에 한 빈도분석 (N=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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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제공하는 등 반 으로 자녀양육과

련된 경제 , 사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우리나라의 최근 출산 상을 이해하고

그 책을 찾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시 한

과제이다. 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출산

상에 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요인에 주목

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출산은 개인 인

역으로 사회 경제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 요인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나

이에 한 연구는 미흡하 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출산에 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출산과 련된

개인의 심리 요인에 한 선행연구들이 미

비하여, 어떤 변인을 선정하는가에 한 어려

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 요인으로

어머니와의 계, 형제와의 계, 삶의 만족도

와 정신건강(우울, 불안, 외로움, 자존감)을 선

정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5～10

년 이내에 가임기에 들어서는 비 부모세

인 여 생을 상으로 출산의향 자녀수를 알

아보았다. 그리고 출산의향 자녀수와 개인의

심리 요인간의 련성을 밝 서 출산에

한 심리학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한 여

생이 출산 상의 원인과 그에 한 책

에 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

보았다.

첫째, 여 생의 출산의향 자녀수는 평균

2.06명(0명 5.9%, 1명 8.4%, 2명 57.3%, 3명 이

상 27.6%)으로 인구 체수 으로 유지되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출산의향 자녀수는 개념

이어서 추후 실 으로 실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 양육할 비 부모세 인 여 생들이 평

균 2명 가량의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는

결과는 희망 이다. 따라서 출산 상과

련되어 이들의 심리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

여 정책에 반 한다면 향후 출산율 증가에 효

과가 있을 것으로 망된다.

둘째, 여 생의 출산의향 자녀수는 심리

요인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

머니, 형제와의 계 만족도가 높고, 재 삶

출산 책 빈도(%)

자녀 1인당 고정액수의 지원 57(19.9)

렴한 보육시설 서비스 확 45(15.7)

기업체의 육아휴직 등 기업의 조 41(14.3)

여성 노동자에 한 불평등 해소 40(14.0)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감 한 교육정책 37(12.9)

자녀 양육은 가족과 사회 공동책임이라는 인식 확산 34(11.9)

우 정책(자녀있는 가정 소득공제 등) 32(11.2)

체 286(100)

표 7. 여 생이 생각하는 출산 경향에 한 책 (N=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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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족도가 높고, 정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할수록(불안, 우울, 외로움이 낮을수록) 출

산하길 희망하는 자녀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여 생이 부모와의

계가 친 하고 자신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

을수록 출산의향 자녀수가 높아진다는 조윤정

(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한 청소년도 부

모와의 계가 좋을수록 출산의향 자녀수가

많아진다는 연구결과(이삼식 등, 2006)와 어머

니와의 계가 좋을수록 더 많은 수의 자녀를

출산한다는 Debra(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부모와의 계에 해

만족도를 측정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와의 계에 해 만족도뿐만 아니라 어머니

와의 애착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애착유형과

출산의향 자녀수와의 련성을 살펴본 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심리 요인 자존감은

출산의향 자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

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존감이 자녀를 출산

하려는 동기를 잘 측한다는 선행연구결과

(Gerson, 1986)와 상반되므로, 추후 연구에서

다시 재고해 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출산 의향(무자녀 혹은 1명 자녀 출

산의향) 여부에 따른 여 생 자신의 부모와의

애착유형을 살펴본 결과, 출산 의향(무자녀

혹은 1명 자녀 출산의향)을 가지고 있는 여

생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는

여 생에 비해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더 많이

맺고 있었다. 진화론 에서 여성은 모성

본능, 양육 욕구라는 종 특유의 본성이 있어

출산하려 하고, 자연 선택에 의해 살아남는

자녀의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녀를 몇 명을

낳을지에 해서는 여하지 않았다고 하 다

(Foster, 2000). 하지만 이 과 달리 인간이 출

산 자녀수나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로 결정하

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만이 출산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며, 이런 의사결정

에는 자녀에 한 가치 등과 같은 개인의 심

리 요인이 향을 미친다고 하 다(Foster,

2000). 출산 의향 여부에 따른 심리 특성을

살펴본 연구결과, 출산 의향이 없는 학생은

출산 의향이 있는 학생보다 이성친구와의

계 만족도가 더 낮았고, 돌 욕구가 더

었다(Lampman & Dowling-Guyer, 1995). 이러한

결과들은 애착이론에 근거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어머니와의 애착 계 경험이 좋을수록

건강한 정신건강 상태를 지니며, 정 인

인 계 신념을 갖게 하여 성인기 인 계가

원만하며, 자녀 계를 정 으로 측하게

하고, 자신의 자녀출산 의향 출산의향 자

녀수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다.

넷째, 출산 의향(무자녀 혹은 1명 자녀 출

산 의향)을 지닌 여 생의 심리 변인 어

머니와의 계만족도 요인이 출산 계획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

른 심리 요인(삶의 만족도, 우울, 불안, 외로

움)보다 어머니와의 계만족도가 출산 의향

자녀수를 계획하는데 있어 가장 유의한 향

을 미치고 있었다. 결국 건강한 성인으로 성

장, 발달하고 인구 수 을 상태로 유지 혹

은 증가시키는데 향을 미치는 자녀들을 출

산, 양육하고, 심리 으로 건강한 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

는 것이 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출산 상의 원인에 한 여 생

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자녀 양육 비용의

부담(47.2%) > 취업과 자기 발 (11.5%) > 여

성의 출산 육아 담당 책임에 한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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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양육 비용에

한 경제 부담감과 더불어 여성 자신의 자

아 실 과 자기 개발 욕구 증가 사회경제

활동 참여 증 등 부모역할 측면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출산의 원인으로 보다 강하

게 인식하 다.

한 출산 상에 한 책으로는 자녀

1인당 고정액수의 지원(19.9%) > 렴한

보육시설의 확 (15.7%) > 기업체의 육아휴직

등 기업의 조(14.3%) > 여성 노동자에 한

불평등 해소(14%) 순으로 나타나 자녀 양육과

련된 경제 , 사회 지원을 선호함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차 경제 으로 불안

정하고 어려워지면서 자녀양육 비용에 해

실질 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지원을 선

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본 연구결

과 안정된 부모와의 애착 계가 정신건강과

이후 자녀출산 의향에도 정 인 향을 미

친다는 을 고려하여, 출산율 증가를 한

책을 수립시 경제 지원에만 을 둔 정

책을 고려하기 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정신건

강 증진, 부모와의 안정 인 계 형성을

한 극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추후 연구를

한 제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경지지역에 소재한 4년제

학에 재학 인 여 생을 상으로 이루어졌

으므로, 다른 거주 지역, 교육사(학력)을 포함

한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한 무자녀와 1자녀출산의향을 보이는 여

생표집의 수를 늘려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향후 10년 이내에 가임기

에 들어서는 20 여 생을 상으로 한 횡단

근이나 연령 범 를 10 청소년, 자녀

출산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실제 출산이 이루

어지는 20～40 로 확 해 다른 연령의 집단

에서도 개인의 심리 요인이 자녀 출산의향

과 어떠한 련성을 가지는지를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종단 근을

통해 개인의 자녀출산 의향과 심리 요인과

의 련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인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셋째. 부모와의 애착에 한 평가가 좀더

심도있게 평가되는 도구를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본 연구는 자녀 출산의향과 개인의

심리 요인간의 련성을 살펴본 기 연

구로 변인의 선정과 근에 한계가 있다. 추

후 출산의향과 련된 다양한 심리 요인들

에 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 를 제

공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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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interrelation between personal psychological variables and the number of

intention childbirth possibility. The targets are 286 women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 shows that

university students are willing to have more children as their satisfactory level for their present life is

high, anxiety and loneliness degree are low, and as they are content with their relationship with mothers.

It can be concluded that university students a expect positive parent-child relationship as their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has been good and mental health status is stable, thus leads to

have positive effect in the number of intention childbirth possibility and recommended number of

childbirth.

Key words : low fertility, Korean women university student, the number of intention childbirth possibility,

psychological variables, voluntary childlessness planning


